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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고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여부 및 구체적 규제방식은

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, 서울신문 등은 “대치동 전세, 직장인은 꿈도

못꾸나“(11.7일자), “전세값도 9억 키맞추기... 고가전세 대출규제

갑론을박“ (11.6일자) 등 제하의 기사에서,

ㅇ 내년부터는 고가전세에 대해 보증이 제한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이처럼 일부 언론에서 9억원 이상 전세에 대한 규제 시행을

보도하고 있으나,

ㅇ 현재 고액 전세주택에 대한 규제여부와 적용대상 및 방안에

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,

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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